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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울산공장 창고 “화재”
2월24일 타이어코드 자재창고에서 … 화재원인․피해규모 조사

2월24일 오후 8시15분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효성 울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

대에 의해 2시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폴리에스터(Polyester)와 나일론, 타이어코드 등의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공장 1층 타이어코드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연기가 많이 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은 거의 진화됐지만 화학섬유 공장이다 보니 공장 내부 구석구석의 화섬 제품에 남은 

불씨를 일일이 찾아가며 잔화정리 작업을 벌여야 해 완전진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섬유 원료 등이 불에 타며 시꺼먼 연기가 다량 발생해 바람을 타고 공장 인근 장생포동 주택가로 날아

들자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주민은 화재현장 인근에 찾아와 공장 관계자들

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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